
북녘의 산하 곳곳에서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

숨죽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.

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통 중에 민족의 복음통일을 부르짖으며

순교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.

2025년 6월 22일은
통일주일입니다

남과 북으로 
갈라진지 
80여년이 지난 
이 민족!

하나님께서는 6월 호국의 달에 

우리 성결교회가 한 마음으로 

저들의 회복과 민족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.

부설 : 통일선교훈련원


